
2일
코스피지수 2454.48

-1.43
▼ 코스닥지수 675.84

-2.35
▼ 유가(WTI, 달러) 68.00

-0.72
▼

살때 팔때 살때 팔때
환율(원) 1USD 1427.04 1377.96 1EUR 1505.64 1446.90

100 948.82 916.20 1CNY 202.29 183.03

2024년 12월 3일 화요일6 경 제

노지감귤 생산량 최저 예상 속 가격 호조

올해제주산 노지감귤은 열과 피해 등으로 생산량이 역대 최저 수준을 보일 것으로 예상되면서

도매시장 경락가격도 최고 수준이던 작년보다 높게 형성되고 있다. 한라일보DB

올해 제주산 노지감귤 생산량이 역

대 최저 수준이 될 것으로 예상되

면서 도매시장 경락가격도 연일 호

조세를 보이고 있다. 생산량 감소로

물량 확보가 어려워 올해 수출량도

목표치를 크게 밑돌 전망이다.

2일 제주농산물수급관리센터에

따르면 이날 전국 9대 도매시장의

노지감귤 평균 경락가격은 5㎏에 1

만2900원으로 나타났다. 작년 12월

상순 가격(1만200~1만1000원)에 견

줘 20% 안팎 높은 수준이다. 앞서

11월 한달 평균가격은 1만1300원으

로 가격이 가장 높았던 2023년(1만

780원)보다 4.8% 높았다. 2022년

(7640원)에 견줘선 48.0% 비쌌다.

노지감귤 가격은 보통 출하 초기

인 10월에 가장 높게 형성되다 출

하량이 증가하면서 11, 12월에는

떨어지는 추세를 보이지만 올해는

10월 평균가격(9130원)보다 11월

이 높게 형성됐다. 이같은 흐름은

생산량이 당초 예상치를 크게 밑돌

며 역대 가장 적을 것으로 전망되

고 있어서다.

제주도와 감귤관측조사위원회는

지난 9월 올해산 노지감귤 생산량

을 40만8300t 안팎으로 발표했다.

하지만 올 여름 이상고온 등의 영

향으로 열매가 터지는 열과 현상과

햇볕에 데이는 일소 현상이 평년보

다 급증해 상품 생산량 감소가 예

상된다. 2일 한국농촌경제연구원

농업관측센터는 노지감귤 생산량

을 37만1000t으로 예상했다. 제주

도농업기술원 농업디지털센터 관

계자도 11월 3차 관측조사 결과는

그동안 계속 비공개해 밝히기 어렵

지만 올해 조사 결과 9월 발표치보

다 더 감소할 것으로 파악됐다 고

밝혔다.

이같은 상황을 종합해보면 올해

노지감귤 생산량은 역대 최저였던

2023년(40만5885t)보다 적을 것으

로 예상된다.

노지감귤 생산량 감소 속에 정부

의 수출 물류비 지원 중단 여파까

지 더해지면 올해 수출량은 크게

감소할 전망이다.

11월 초부터 본격화된 노지감귤

수출은 11월 말(잠정) 기준 2285t

으로, 작년 동기(2481t) 대비 7.9%

감소했다. 다행히 수출금액은 332

만달러로 9.1% 증가했다. 수출은

이달 하순까지 이어질 예정이지만

물량 확보가 쉽지 않아 당초 목표

치인 4500t 달성은 어려울 전망이

다. 노지감귤 수출은 2018년 1801t,

2019년 2326t에서 러시아에서 중국

산 감귤 수입을 금지한 여파로 반

사이익을 누리며 2020년 6302t,

2021년에는 6170t으로 갑절 안팎

증가했다. 하지만 2022년부터 러시

아가 중국산 감귤 수입을 재개하자

2023년 3012t, 2023년에는 3659t으

로 감소했다.

한국감귤수출연합(주) 홍영만

사무국장은 노지감귤 열과 피해

등으로 상품 생산량이 줄어들며 시

장가격이 높게 형성돼 수출 물량

확보가 어려운 상황 이라며 거기

다 정부의 수출물류비 지원도 올해

부터 끊긴 상황이라 작년의 경우

12월에만 1400t이 수출됐지만 올해

는 훨씬 못미칠 것으로 예상된다

고 말했다. 문미숙기자 ms@ihalla.com

제주도 공식 여행 정보 플랫폼 비

짓제주(Visit Jeju) 방문자가 올해

11월까지 500만명을 넘어섰다.

제주관광공사는 11월까지 비짓제

주 방문자 수가 531만6274명으로,

지난해 연간 방문자 수(489만1044

명)를 넘어섰다고 2일 밝혔다. 2016

년 개설 이후 최다 방문객이다.

공사는 올해 비짓제주의 방문자

유입 강화를 위해 MZ세대를 중심

으로 한 다양한 고객 참여형 이벤

트를 기획해 진행했다. 또 도내 유

관기관, 기업과의 협업 마케팅을 통

해 최신 트렌드와 신뢰성을 바탕으

로 먹거리, 체험거리 등 제주의 특

색있는 콘텐츠를 꾸준히 제공했다.

제주여행의 긍정적 이미지 전달

을 위해 제주 착한가격 업소, 노포

맛집 백년가게 등 콘텐츠 확산에

나서고 연휴 등 여행 수요가 증가

하는 기간에는 제주항공, 지그재그

(ZIGZAG, 여성 패션 플랫폼) 등

의 채널과 협업 이벤트를 통해 제

주여행 동기 유발을 위한 프로모션

도 진행했다.

이와 함께 올해 인스타그램 틱

톡 샤오홍수 등 해외 소셜미디어를

통해서도 비짓제주 온라인 마케팅

을 강화하면서 내국인 비중이 컸던

비짓제주의 외국인 방문자 유입이

전년 대비 150% 이상 증가하기도

했다.

제주여행을 계획하는 단계와 여

행 중 여행 후 언제라도 제주 여행

에 대한 궁금증을 해결할 수 있는

온라인 참여형 공간인 제주 관광

지식iN 도 비짓제주의 대표 서비

스로 꾸준히 제공하면서 지난 10월

28일부터 11월 17일까지 진행한 전

체 만족도 조사에서 평균 4.4점

(5점 만점)으로 긍정적인 평가를

받았다.

한편 비짓제주는 내년 디지털 대

전환의 일환으로 디지털 도민증,

관광 멤버십 등 다양한 서비스를

제공하고 모바일 최적화 프로젝트

등 플랫폼의 전반적인 품질 향상을

계획하고 있다. 문미숙기자

2일 서울 시내의 한 올리브영 매장. 연합뉴스

한국을 찾은 외국인 관광객이 쇼핑

을 위해 면세점 대신 올리브영 같

은 전문점이나 로드숍을 선호하면

서 면세점 업황이 더욱 침체하고

있다.

대한상공회의소는 2일 서울 중

구 상의회관에서 올해 유통업계를

결산하고 내년 유통시장의 변화와

판도를 조망하는 2025 유통산업

전망 세미나 를 열었다.

경기 불확실성 확대와 함께 특히

불황의 골이 깊은 유통 채널은 면

세점이다. 외국인의 발길이 뜸해지

면서 면세점 업황은 계속 악화하고

있다.

유정현 대신증권 연구위원은

외국인 쇼핑 장소가 시내 면세점

에서 헬스&뷰티(H&B) 전문점, 즉

올리브영으로 바뀌고 있다 며 면

세점 업계가 실적 부진을 겪는 반

면 올리브영의 올해 매출 증가율은

작년 대비 약 30%에 달할 것 이라

고 전망했다.

황선규 한국면세점협회 단장도

면세점 소비층이 소수 대량 구매

자에서 개별 여행객으로 빠르게

전환되면서 면세점 쇼핑보다 식도

락 같은 체험형 관광이 선호되고,

외국 관광객이 쇼핑 장소로 면세

점보다 로드숍을 찾고 있다 고 설

명했다.

이어 내년에도 면세점 업계는

어려울 것 이라며 경기가 수축 국

면에 접어들어 중국인 관광객 유입

규모가 축소될 수 있고, 중국의 시

내면세점 확대 정책으로 중국 소비

자들이 이탈할 가능성이 있기 때

문 이라고 덧붙였다. 연합뉴스

내년 4월 제주신화월드에서 열리는

제12회 국제 e-모빌리티 엑스포에

중국 기업 경제단체는 물론 지방기

업들도 관심을 보이고 있다.

제12회 엑스포를 주최하는 세

계이모빌리티협의회(GEAN)는

지난달 26~28일 중국 북경 국제전

시전람중심에서 열린 제2회 중국

국제공급망 박람회에 초대받아

중국국제무역촉진위원회(CCPIT

) 등과 폭넓게 교류했다고 2일 밝

혔다.

박람회 기간 중 중국 국제무역촉

진위원회가 주최한 한 중기업 공

급망 촉진교류회 에서 세계이모빌

리티협의회는 CCPIT 자동차분회

와 업무협정(MOU)을 체결하고,

앞으로 북경모터쇼와 국제 e-모빌

리티 엑스포에 각국 기업들의 참여

를 적극 지원키로 했다. 또 한 중간

청정에너지와 스마트 모빌리티 분

야에서 각국에서 개최되는 전시회

에 참가해 무역 기술 교류를 확대

시키기로 했다.

또 세계이모빌리티협의회는 중

국 간쑤성에서도 CCPIT 간쑤성위

원회와 업무협정을 체결했다.

CCPIT 간쑤성위원회 성운봉 위원

장은 신재생에너지 관련 산업과 전

기자동차 등 친환경 차량 기술 개

발 응용 분야에서 한중간 협력을

강조하면서 제12회 국제 e-모빌리

티 엑스포에 전시 참가와 사절단

파견을 약속했다.

이로써 제12회 국제 e-모빌리티

엑스포에는 이미 참가 의사를 밝힌

안후이성과 함께 두개 이상의 지방

정부가 참가할 예정이다. 문미숙기자


